
1. 론

1.1 론

1.1.1 연  필

학시 이루어야 할 요한 과업 의 하나가 진로

를 결정하는 것이다. 진로결정은 단순히 직업을 결정하

는 것이 아니라 생활양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진로를 확

고하게결정한사람은자신감을갖고 극 으로일하며

만족감을 경험한다[1].

간호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한 확신이 없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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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내리지못하면교육과정을성공 으로완수하지못하

거나 완수했다 하더라도 간호사가 된 후에 업무와 역할

에서혼란을경험할수 있다[2]. 따라서 간호 학생이 자

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과 인 교육이 필요하

며, 진로 과정에서 다양한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는 자신감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처럼 진로결정을 성공 으로 하여 직장에 종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가지는 자신감을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라고 한다[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의 요성때문에직업행동과 련된 역의연

구에서 가장 심을 받고있는개념으로[4],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수 이낮은간호 학생은높은수 의취업스

트 스를 경험하게 된다[5].

이러한 간호 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향을

주는 요인 하나가 간호 문직 이다. 이들의 계를

탐색한 연구가 소수이긴 하나, Hwang 등[6]은 간호 문

직 이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유의한 향을미치는요

인임을 보고하 고, Ko와 Kim[7]는 문직으로서의 간

호를보는시각에따라졸업학년간호 학생이진로목표

를향해 비하는행동이달라지기때문에간호 문직

형성을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 다.

학생은진로를선택하고결정하는과정에서긴장과

스트 스를동반하는 기를경험하게된다[1]. 학생들

이경험하는스트 스 에서가장 비 이높은것은 취

업스트 스이다[8]. 취업스트 스는 자신의 진로와 취업

에 한 심을 기울이게 하며, 진로선택과 결정에 따른

부담감은사회생활을 한 비로서 정 기여를하기

도한다[9, 10]. 그러나높은취업스트 스는건강과 학

생활 응에 부정 향을 주며 진로성숙도, 즉 직업

발달과업에 한 비도에도 부정 향을미친다[11].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그 동안 비교 취업이 용이하

다고 여겨져 왔으나 최근 간호학과 신설로 인한 간호

학 졸업 생 수 증가, 학 리, 다양한 스펙을 갖추기

한 노력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학생들의 취업스트

스경험이증가하고있다. 타 공에비해취업률은높은

편이지만, 성 에 따라 높이와 지원하는 병원이 다르

기때문에그에따른나름 로의취업스트 스를경험하

게 된다.

간호 학생의 높은 취업스트 스는 학생활의 어려

움[5], 학교생활 응 건강상태에 향을 미치고[12],

불안, 분노, 우울감등을경험하게하며[8, 13], 나아가행

복감을 해하는 등[8] 건강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스트 스는 학 입학과 함께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14], 그 에서도 구직활동이 시작되는 시기

에 있는졸업학년 학생들은다른학년에 비해상 으

로 높은 취업 스트 스를 겪게 된다[15]. Cheon과

Lee[16]의 연구에 따르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해

비하는 취업 비활동 자체만으로도 취업 정자들은

스스로스트 스를받고있다고생각하며, 취업 비활동

은 취업스트 스를 증가시킨다.

최근의선행연구들에따르면, 간호 학생은바쁜학사

일정을 소화하면서 비간호보건계열의 학생들보다 높은

취업스트 스를 경험하며[17], 국가고시 비와 취업

비를함께진행하는졸업학년의취업스트 스가가장높

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11, 18]. Jeon과 Lee[17]는 졸업

이가까울수록취업스트 스가증가하기때문에이를감

소시키기 한 활동을 증진해야 하며, 학년별 취업스트

스에 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하 고, Choe 등[8]은

고학년일수록 취업스트 스에 취약하다고 하 다. 따라

서 졸업학년 간호 학생들의 취업스트 스에 한 보다

체계 이고 심층 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간호 학생의취업스트

스 리가 필요한 시 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연구

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11], 특히 졸업 학년 간호 학

생의취업스트 스에 한연구는극히소수[3, 19]에 불

과하다. 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취업스트 스를감

소시킨다는 보고[3]와 간호 문직 이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에 향을 다는보고[6]는 있으나, 간호 문직 과

취업스트 스의 계를 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졸업학년

간호 학생의 간호 문직 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 이를 통해 졸

업학년 간호 학생의 취업스트 스 조 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1.2 연  목적

본연구의목 은졸업학년간호 학생의간호 문직

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함이며, 이를 한 구체 목 은 다음

과 같다.

1) 졸업 학년 간호 학생의 간호 문직 , 진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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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 취업스트 스 정도를 악한다.

2) 졸업 학년 간호 학생의 간호 문직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취업스트 스의상 계를 악한다.

3) 졸업 학년간호 학생의 간호 문직 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악

한다.

1.2 연  

1.2.1 연  계

본 연구는 졸업 학년 간호 학생의 간호 문직 ,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1.2.2 연  도

1) 간호 문직 (Nursing professional value)

간호 문직 은 문직으로서의 간호와 간호사에

한신념, 념 인상의총합으로간호에 한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자의 간호활동 과정이나 그 직

분 자체에 한 직업 의식 인 견해이다[20]. 본 연구에

서는 Yeun 등(2005)이 개발한간호 문직 측정도구 29

문항으로 측정한 수를 의미하며, 수가 높을수록 간

호 문직 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일반 사용이

허용된 도구이며, 문직 자아개념, 사회 인식, 간호의

문성, 간호계의 역할, 간호의 독자성의 5개 하 역

으로 구성된 5 Likert식 척도이다. Hwang 등[6]의 연

구에서는 Cronbach’s α=.8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08이었다.

2) 진로결정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개인이진로결정을 해행해

야 하는 진로발달과업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신념을 말한다[5]. 본 연구에서는 Betz 등(1996)

이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번안하여 일반사용이

허용된 Lee(2001)의 도구를수정보완한 24문항으로측정

한 수를 의미하며, 수가 높을수록 진로발달과업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원래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1문항을 제외한 24문항을 사용하 다.

목표설정,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의 4개하 역

으로 구성된 5 Likert식 척도이다. Park과

Park(2018)[2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3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12이었다.

3) 취업스트 스(Job seeking stress)

취업스트 스는취업과 련된문제로인해주 으

로 경험하는 심리 , 신체 스트 스[8]로 본 연구에서

는 Jeong과 Roh[22]가 개발한취업스트 스측정도구 15

문항으로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이 도구는 미취업에

한불안, 취업에 한자신감상실, 일상생활에서의부

정 정서 등을 측정하는 5 Likert식 척도이다. Cho와

Jeon[2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1이었고, 본 연구

에서는 Cronbach’s α=.818이었다.

1.2.3 연  대상  료 수집 

D 역시소재일 학간호학과의 4학년학생 연구

의 목 을 이해하고연구참여를 수락한 학생을임의 표

출하여연구 상으로하 다. G power 3.1.9.2 로그램

을 이용하여(효과 크기 .15, 유의수 .05, 검정력 .95) 산

출한 표본 수는 157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250부

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30부가회수되었고, 불성실한 응

답을 제외한 225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 다.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3월 5일부터 23일까지 으며,

연구자가 연구의 목 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자발

으로동의한 상자에게구조화된설문지를배부하고회

수하 다.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20분 내외 다.

1.2.4 료 분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일반 특성, 간호 문직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취

업스트 스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 다. 간호 문직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취업스트 스의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고, 간호

문직 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 스에 미치

는 향은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1.2.5 리적 고려

연구 상자의 개인 식별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으며,

연구자가 배포한 설명서를 이해하고, 연구의 참여에 자

발 으로 동의하여 동의서에 서명한 학생만을 상자로

하 다. 설명서에는연구의목 과내용, 익명성보장, 수

집된 자료는 학술 용도로만 사용함, 참여 도 원하지

않을때는 언제든지 단할수 있음에 한내용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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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한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어떤 비용이나 험

등의 불이익도 따르지 않을 것이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가 종료된 후 폐기될 것임을 설명하 다.

2. 연  결과

2.1 적 특

상자의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희망진로분

야는병원이(198명, 88%) 가장많았고, 취업 비정도는

보통이하(180명, 80%)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에

도움이되는요인은본인스스로(60명, 26.7%)가가장많

았으며, 취업에 향을 주는 요인은 능력(99명, 44%)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25)

Items N %

Desired career
path

hospital 198 88

a public officer 14 6.2

graduate school 1 0.4

a school nurse 1 0.4

etc. 5 2.2

no reply 6 2.7

Degree of
preparation for
employment

not at all 52 23.1

little 59 26.2

average 69 30.7

a little bit more 41 18.2

enough 3 1.3

no reply 1 0.4

A helpful factor
for employment

family 28 12.4

friends 34 15.1

professor 16 7.1

internet 45 20

school 11 4.9

self 60 26.7

etc. 11 4.9

no reply 20 8.9

Influencing factor
for employment

ability 99 44

appearance 3 1.3

academic clique 57 25.3

luck 33 14.7

etc. 17 7.6

no reply 16 7.1

2.2 간호전 직 , 진로결정 기효능감, 취업스

트레스 정도

간호 문직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취업스트 스정

도는 Table 2와 같다. 간호 문직 은 평균 3.65±0.46

으로 나타났고, 하 역 간호의 문성(3.888±.539)

과 간호계의 역할(3.838±.516)에 한 수가 높은 반면,

사회 인식(3.431±.596)과 간호의 독자성(3.212±.996)에

한 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평균 3.42±0.43 으로 나타났

고, 하 역 목표선택(3.581±.466)과 직업정보

(3.463±.510) 역의 수가 높은 반면, 미래계획

(3.152±.571) 역의 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스트 스는 평균 2.87±0.55 으로 나타났다.

Table 2. Mean of variables                   (N=225)

Variables
Domains

M SD
Themes M SD

Nursing
professional
value

Self concept
of the
profession

3.78 .54

3.65 .45

Social
awareness

3.43 .60

Professionalism
of nursing

3.89 .52

The roles of
nursing service

3.84 .52

Originality of
nursing

3.21 .99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Goal Setting 3.58 .47

3.42 .43

Information
gathering

3.46 .51

Problem
solving

3.23 .70

Career
planning

3.15 .57

Job seeking stress 2.87 .55

2.3 간호전 직 , 진로결정 기효능감, 취업스

트레스  계

간호 문직 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

상 계(r=.30,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취업스트 스와 유의한 역 상

계(r=-.43,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 문

직 과 취업스트 스는 유의한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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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간호전 직 과 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에 미 는 향

회귀분석실시를 해정규성과다 공선성을확인한

결과, 잔차모형은 정규성을 만족하 으며, 분산팽창인자

(VIF)는 각각 1.101이고 Durbin-Watson 값은 1.956으로

다 공선성 험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취업스트 스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 회귀분석을 실

시한결과, 간호 문직 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취업

스트 스의 18%(F=25.661, p=<.001)를 설명하 고, 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β=.439, p=<.001)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되었다.

Table 3. Correlations of variables           (N=225)

variables
Nursing
professional
value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Job
seeking
stress

Nursing
professional
value

1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30
(p=.<001)

1

Job seeking
stress

-.11
-.43

(p=.<001)
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Job seeking stress 

(N=225)

variables
Adjusted R2 β F/t p

.18 25.66 <.001

Nursing
professional
value

.02 .34 .735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44 -6.92 <.001

3. 논 

본 연구 상자는 취업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요인을

본인, 인터넷, 친구순으로높게인식하고있었고교수와

학교의 도움 정도는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취업을

비 인졸업학년간호 학생들의취업스트 스를조

하는 여러 지지체계 교수의 지지가 가장 낮았다고

보고한 Choi와 Jung[3]의 연구와 유사한 것이다. 교수와

학교로 부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의 편이성과 용

이성으로인해인터넷이나친구의의견을선호하여나타

난 상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친구를 통한

정보는 비 사고를 통해 선별 으로 취하는 자세가

필요하므로 이에 한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교수와 학생 간의 유 감 강화를 통해 실질 이고

긴 한 취업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담은 학생의 진로 결정에 향을 주며[24], 직 인

취업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더라도 학생들의 부정 감

정 해소와 사회 지지감 증진에 도움이 된다[25]. 한편

본 연구 상자들은가족의도움에 한 인식이높지 않

았는데, 이는 가족의 격려와 지지는 간호 학생이 진로

를결정하는데 요한 향요인이라는 Koo[1]의 결과와

는상이한것이다. 취업에가장 향을주는요인은능력,

학벌, 운순으로높게인식하고있었고외모의 향에

한 인식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보건계열의

학생을 상으로 한 Jeon과 Lee[17]의 연구에서는 외

모만족도가취업스트 스 향을주지않는것으로나타

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측면이 있었으나, 간호 학생

상의 Choe 등[8]의 연구에서는 외모스트 스 인지가

취업스트 스에유의한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간호 문직 은 5 만 에평균 3.65 으로졸업학년

간호 학생 상의 Ko와 Kim[7]의연구에서 3.67로나타

난결과와유사하 다. 한 하부 역의평균 수가간

호 문성, 간호계의 역할, 문직 자아개념의 순으로 높

게 나타난 도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 다. 특히 간

호는 문 인직 력으로환자의마음을헤아려서보살

피고 돌보는 고유한 서비스라는 문항을 가장 높게 인식

하고 있었는데, 이는 상자들이 간호를 문직으로 인

정하고 있는 정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사회

인식(3.431)과 간호의 독자성(3.212)에 한 평균 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간호직은 조직 내에서 인정받고

격려를 통해 만족스러운 정신 보상과 충분한 우를

받는 문직업이라는문항과간호사의사회 지 는높

은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문항에서 가장 낮은 수를 나

타내었다. 이는 상자들이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

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

러한경향은 간호사의 자존감형성에 향을 미칠수 있

으므로 개선을 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합학회논 지 제9  제6호37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5 만 에 평균 3.42 으로

간호 학 4학년 학생 상의 선행 연구[3]에서 3.41 으

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 다. 본 연구에서는 하 역

목표설정의 수가 가장 높고 미래계획의 수가 가

장낮은것으로나타났으나, Kim[19]의 연구에서는목표

설정이 가장 낮은 수를 보 다. 목표설정 자기효능감

이높다는것은 학생활 응력이높은것을의미[16]하

므로 매우 고무 인 결과라 생각된다. 그러나 미래계획

의 수가낮았고, 특히이력서를 비할수있다는인식

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최근각 학에서는취업

역량 강화를 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비를 돕는

로그램을다수진행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러한결과

가 나타난 것은 간호학과 교육과정의 특성 때문인 것으

로 생각된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임상실습으로 인해 한

학기의 반은 학교가 아닌 병원에서 생활하고, 취업을

해서는 무엇보다 성 이 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이력서 비를 도와주는 교내 로그램 참여율이

상 으로낮을가능성이있다. 한 부분의학생이 2

학기에 지원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재 시 에 아직 직

작성해보지않았을가능성도있다. 향후이런결과를

고려한 취업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취업스트 스는 평균 2.87 으로 졸업학년 간호 학

생을 상으로 본 연구의 도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Kim[19]의 연구에서 2.94 으로나타난결과와유사하

다. 같은도구를사용하지는않았지만간호학과 4학년학

생을 상으로조사한 Choi와 Jung[3]의연구에서 2.47로

나타난결과와비교해보면본연구 상자의취업스트

스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17]에 의

하면, 간호계열학생의취업스트 스는다른계열의학생

보다 높고, 취업처에 따라 스트 스 수 이 달라 종합병

원취업을원하는학생의취업스트 스가상 으로더

높았다. 이런 에서 볼 때, 본 연구의 상자들 한 취

업을 희망하는 병원의 규모는 각기 다르지만 성 과 같

은조건에 계없이모두나름 로의취업스트 스를경

험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학생의 상황에 맞

는개별화된지도와취업스트 스 리가필요할것으로

생각된다. 한 체 역 취업 비부족을가장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희망하는 분야에 취직할 수 있을 것이

라는인식은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즉, 상자들은

본인의취업 비가부족하고원하는분야에취직하기어

렵다고 느낀다는 것으로, 실제로 본 연구의 상자의

80%는 본인의 취업 비 정도를 보통이하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은 간호 학생이 조 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남들만큼 비하려고 하면서도, 동시에 진

로결정을망설이며나 으로미루는경향이있다는보고

[1]와 유사한면이있으며, 다른학생들과본인을비교하

면서 상 으로 더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 문직 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

상 계가 있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취업스트 스

와 유의한 부 상 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

문직 과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한Hwang 등[6]의

연구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 스에 한

Choi와 Jung[3], Yang과 Lee[26]의 연구와 일 되는 것

이다. 그러나, 문헌고찰을 통한 측과 달리 간호 문직

과취업스트 스는유의한상 계가없는것으로나

타났다. 이들 간의 계를 탐색한 선행연구를 찾기 어려

워 직 인 비교를 할 수는 없었으나, 간호 문직 과

진로 비행동이 유의한 상 계를 보 지만 상 성이

약했다는Ko와 Kim[7]의 연구결과와유사한면이있다.

향후 이에 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 문직 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취업스트

스의 18%를 설명하 고, 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선행연구[3, 27]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설명력이낮았다. 따라서졸업학년간호 학생의취업스

트 스 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간호 문직

은 취업스트 스에 유의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스트

스 요인의 향을 더 게 받고[28], 간호 학생의 자

존감은 간호 문직 과 유의한 계[29]가 있다. 간호

문직 이 높을수록 취업을 한 략과 행동을 취하고

[30], 취업 비행동이 늘어날수록 취업스트 스를 더 많

이 경험하게 된다[17]. 한, 간호 학생의 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 문직직 이 높고[31], 취업스트 스가

낮다[32]. 이러한 에서 계가있을것으로 측하 으

나, 본 연구에서는간호 문직 이 취업스트 스의유의

한 향요인이아니었으므로이에 한 반복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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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제언

본연구는졸업학년간호 학생의 간호 문직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악하여 취업스트 스 리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

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졸업학년 간호 학생의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취업스트 스에 유의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설명력은 크지 않았다.

한 문헌고찰을통한 측과달리간호 문직 은취업

스트 스에 유의한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는 졸업학년 간호 학생의 취업스트 스에 한 연구

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시도되었다는 에서 의의가

있으나, 설명력이낮게나타났으므로졸업학년간호 학

생의취업스트 스 향을주는다양한요인을탐색하는

연구와 간호 문직 과 취업스트 스의 계를 악하

기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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